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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일본 소재기술 상용화 선점
탄소소재 그라핀 기술 디스플레이에 적용 … 태양전지 활용도 가능

삼성그룹이 일본기업보다 먼저 일본이 개발한 기술을 선점해 격차를 벌릴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삼성테크윈과 성균관대학교는 나노테크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이자 노벨상 후보

인 메이조대학의 이지마 스미오 교수와 꿈의 신소재로 불리는 탄소소재 그라핀을 사용해 투명하고 휘는 대형

디스플레이 재료 개발에 성공했다.

입수가 쉬운 탄소 소재지만 액정 TV의 경량화, 태양전지의 발전성능 향상과 새로운 디스플레이 상품화 등

광범위한 용도에 활용할 수 있다.

결국 값싸고 휘는 대형 디스플레이의 상품화가 가까운 장래에 삼성에 의해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일본의 최첨단 연구의 성과와 인력을 활용해 일본 전자 대기업과의 경쟁력 격차를 벌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삼성 계열인 성균관대학교는 2005년 첨단 탄소재료의 실용화를 서두르기 위해 이지마 교수를 나노테크놀로

지 첨단기술연구소장으로 초빙했다. 연구비의 일부는 고기능 기기로의 기술 응용을 바라는 삼성이 부담했다.

삼성전자는 도쿄공대의 호소노 히데오 교수 등이 발견해 2004년 네이처지에 소개된 투명한 산화물 반도체

에 주목해 호소노 교수와 접촉했다. 삼성전자는 실리콘(Silicone)보다 훨씬 초전도 특징을 지닌 반도체를 차세

대 액정 TV와 유기EL TV에 응용하려 하고 있다.

삼성은 규슈대학의 기쿠치 히로쓰구 교수가 2002년 개발한 액정재료에도 주목했다. 동화상을 선명하게 재생

하는 기반부품이 될 수 있다.

기쿠치 교수는 “일본의 연구성과에 주목해 제품에 연결시키는 능력에서 삼성 등 한국기업이 일본기업보다

빠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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